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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between coaching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psychological factors in medical organizations and attempts to identify 
psychological factors that lead to coaching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first direction of 
coaching leadership and relational factors had a positive effect on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the second relational factor had a positive effect on job 
re-creation.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job 
re-creation, fourth,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fifth,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re-creation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were all verified as positive (+) relationships. In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two groups, the radiologist showed that 
competency development had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the nurse group verified that the relationship factor had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psychological empowerment.

Keywords : Coaching Leadership, Psychological empowerment, Job Crafting,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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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 기업들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처하고 경쟁력을 위한 조직의 효

율적 운영을 위해 경영방식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하고 있다. 과거 수직적 조직구조가 
수평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소통을 중심으로 구성원의 역량을 개발하고 수행능력을 향
상시킬 수 있는 코칭리더십이 대두되고 있다(조경주, 2019). 또한 구성원의 잠재능력
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맥락에서 경영
현장에 도입된 것이 코칭이다. 이희경(2005)은 인력개발과 핵심인재 확보는 조직성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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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정하며 코칭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직의 목표달성과 효율적 운영
의 지표인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조직유효성의 심리적 
지표로 구분되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서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Whitmore, 2002; 이선화, 2018; 성현정과 탁진
국, 2017; 양일선 등, 2015; 홍성현과 김민수, 2020; 김수연과 오상진, 2020). 

최근 의료경영에서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이선화, 2018). 고명숙(2004)의 의하면 의료조직에서의 조직몰입은 의
료행위의 대한 구성원의 태도와 관련이 있으며, 환자에 대한 몰입으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환자케어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조직구성원들 간의 상호
의존성이 높은 의료조직에서 원만한 직무수행을 위해선 역할 외 행동인 조직시민행동
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Organ, 1988; 김경석, 2006). 이처럼 의료조직에서 의
료종사자의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은 병원경영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의료조직의 목표와 의료종사자의 조직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중간관리자의 코칭리더십이다(장금성 등, 2015). 선행연구에 의하면 간
호실무수준의 유지와 능력향상, 성과를 위한 리더십으로 코칭을 언급하고 있으며, 간
호사의 주도적 간호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기발전 뿐만 아니라 동료직원에
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장금성 등, 2015; 이선화, 2018).

한편 인적자원개발의 초점을 두고 구성원들의 성과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심리적 임
파워먼트와 직무재창조의 개념이 경영현장에 도입되었다(박원우, 1997; 박한규, 
2015). 두 개념은 참여적 경영 트랜드의 중심에서 구성원 자신의 직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자발적 참여를 중요시하고 있다(Petrou et al., 2012). 특히 심리적 임파
워먼트는 자기효능감(Bandura, 1986)에 대한 신념을 기초로 하여 심리학적 개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무재창조 역시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 연구
에서 선행변인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직무만족, 조직몰입, 창의적 행동, 혁신
행동, 조직시민행동 등의 결과변인에 정(+)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Lan and 
Chong, 2015).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적자원개발의 초점을 두고 있는 코칭리더십, 심리적 임파워
먼트, 직무재창조는 조직유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경영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활용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동향
을 살펴보면 코칭리더십과 결과변인 간의 단순 영향관계를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었으
며, 코칭리더십과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다룬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코칭리더십과 조직유효성으로 연결되는 관계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실증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박재진과 최은수, 2013; 양일선 등, 
2015). 또한 코칭리더십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 심리적 변인이 사용된 경우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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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문 실정이다(강면주와 정면숙,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칭리더십이 조직유효성으로 연결되는 구조적 관계에서 심

리적 요인을 규명하고 코칭리더십을 통해 구성원의 심리적 태도와 반응, 행동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을 분석하여 실무적․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며, 의료서비스품질
의 향상과 의료조직의 효율적 인재개발 및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의료경영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코칭리더십
1970년대 두 번의 오일쇼크는 세계경제를 큰 혼란에 빠트렸고, 기업들의 경영손실

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1980년대 정보통신의 시대가 열리면서 세계화가 가속화되
면서 복잡해진 사회구조 속에서 기업들은 생존과 번영을 위한 다양한 변화가 불가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경영현장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였으며, 조
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 되었다. 리더십의 대한 연구는 시대
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거듭 발전되어 왔으며, 1980년대 이후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초점을 두는 새로운 리더십 이론들이 제기되었는
데, 그 중 코칭리더십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코칭리더십은 과거 리더의 ‘통제-지시-처방’이라는 수직관계에 의한 조직운영에서 
벗어나 구성원 간의 상호 수평적 관계를 기반으로 지시나 통제 대신 소통을 통하여 
구성원의 자발적인 행동을 이끌어 내며, 구성원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성과를 창출
하도록 하는 리더의 행동양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Yang et al., 2021). 또한 코칭리
더십은 역량개발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구성원의 성장과 발전을 독려
하며 구성원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신뢰를 기반으로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역량을 개
발하도록 지원하며 동기부여 하는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다(Whitmore, 2010). 

현재 코칭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다
양한 정의가 제시되고 있다. Stowell(1988)은 코칭리더십에 대하여 조직의 목표달성
을 위한 리더의 조직구성원에 대한 성장과 학습을 촉진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으
며, Haberleitner(2002)은 구성원 자기 스스로 가능성을 인식하여 능력과 열정을 높
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서, 구성원 스스로 직무수행과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학
습능력을 높여 주는 리더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박재진(2012)은 조직에서 리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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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간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의료조직에서도 리더십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는데, 김인경

(2018)은 간호관리자의 진성리더십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각 
변수들 간의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또한 변혜경(2020)은 병원조직에서 
감성리더십이 조직유효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선화(2018)은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코칭리더십과 조
직시민행동 간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2.2 심리적 임파워먼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직무에 대한 심리적 효능감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급변하는 시

대적 환경에서 혁신과 도약을 위해 조직분야에서 확산되었다(Spreitzer, 1995; 박원
우, 1997). 1960년대 후반 종교분야에서 처음 논의가 시작된 임파워먼트는 당시 소
외된 계층에 공유된 진정한 파워를 의미했다. 이후 사회학분야에서도 임파워먼트의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역시 시민권 운동의 영향으로 진정한 파워의 공유를 강조하여 
사용하였고, 정치분야에서 임파워먼트는 공권력을 빼앗긴 소외된 국민에게 힘을 부여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후 경영학 분야에서 임파워먼트의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참여적 경영 트랜드를 강조하면서 구성원들의 직무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는데 초점
을 맞추었다(Bowen and Lawler, 1992). 경영부문에서 임파워먼트에 대한 개념은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Conger and Kanungo(1988)은 관계 구조적 관점과 
동기부여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관계 구조적 관점은 관리자가 자신의 
권한을 부하직원에게 부여하는 권한위임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동기부여적 관점은 
자기결정에 대한 내적 욕구 또는 자기효능감(Bandura, 1986)에 대한 신념을 기반으
로 단순히 권한의 위임보다는 ‘가능케 하는’의 의미로 보았다. 따라서 동기부여적 관
점의 임파워먼트는 심리학적 개념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오늘날 조직행동분야와 산업
심리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Thomas and Velthouse(1990)은 개인의 목표달성을 위한 일의 의미를 명확히 인식
하고 직무행동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결정내릴 수 있는 내적 직무동기가 향상되는 심
리적 상태로 정의하였으며,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고, 심리적 임
파워먼트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으로 영향력, 의미감, 역량, 선택 4요인을 제시하였다. 
이후 Spreitzer(1995)는 Conger and Kanungo(1988)의 자기효능감이라는 심리적 임
파워먼트 개념과 Thomas and Velthouse(1990)의 연구에서 제시한 4가지 구성요인
을 반영하여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켰으며, 그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김나영, 2014). 현재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실증연구



양진영⋅김가영⋅박종우

서비스경영학회지 제22권 제3호 2021년 09월 117

는 대부분 Spreitzer(1995)이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리더십을 포함한 조직
의 특성변수 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매개 또는 조절변인으로 
사용되어 조직유효성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다. 

2.3 직무재창조
직무재창조는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성원들의 동기부여 향

상, 수행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직무재설계에서 비롯되었다. 직무재설계는 두 가
지 관점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첫째는 관계적 관점이고 둘째는 주도적 관점이다. 주도
적 관점의 직무재설계는 구성원 자신의 능력, 동기, 선호도, 가치 등에 맞춰 직무를 
스스로 만들어 가고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전통적 직무설계 방식은 
Top-down 형태로서 상위계층에서 하위계층으로 직무에 대한 구조적 특성이 제공되
지만, 주도적 관점의 직무재설계는 Bottom-up 방식의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 구별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Bottom-up 방식의 형태는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직무의 
경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행동의 형태로서 자신이 직무를 수행하고 변화시키
는 주체라고 인식하며, 보다 더 능동적인 직무수행자가 된다(박한규, 2015). 

이러한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직무재창조이다. Wrzesniewski and Dutton(2001)은 
직무재창조에 대해 구성원 자신의 직무에 대해 일의 의미와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관
심을 두었다. 이들의 연구에서 직무재창조는 과업, 인지, 관계를 통하여 자신들의 욕
구보다 더 충족하는 직무로 변화시켜 나가는 사전대응능력이라고 설명하면서, 직무에 
대한 통제력, 긍정적 정체성 확립, 인간관계 형성욕구, 세 가지 동기요인을 제시하였
으며, Tim and Bakker(2010)은 직무자원과 직무요구를 직무재창조의 구성요소로 제
시하면서 직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은 능력과 필요에 따라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의 균형
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2.4 조직유효성
조직유효성은 조직이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주제이며, 조직이 잘 운영

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지표로 설명되고 있다(양우섭과 박계홍, 2013). 조직유효성
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통합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조직목표나 
운영방침은 경영현장의 환경에 따라 변하기 쉽고, 조직의 특성이나 형태에 따라 운영
기조와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유효성이라는 개념은 통일된 개념을 
정립하는 것과 평가기준을 획일화하기엔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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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1968)은 조직유효성에 대해 조직목표의 달성도라고 정의하면서, 목표달성정
도 혹은 조직의 성공을 나타내 주는 지침으로 설명하고 있다. Robbins(1990)은 조직
이 가지고 있는 단/장기 목표를 수치로 나타내고 달성한 정도라고 하였으며, 
Daft(2001)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평가로서 조직이 정한 목표달성의 정도
라고 정의하였다. 박재진과 최은수(2013)의 연구에서는 조직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
지와 효과적인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설명하였고, 김정현(2015)은 조직의 지속적인 
생존, 유지, 성장능력으로서 조직몰입,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으로 구성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조직의 효율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조직유효성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관점으로 측정되고 있으며, 다양한 변인들과의 
실증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Dalton(1974)은 조직유효성의 평가지표로서 경제적 지표
와 심리적 지표를 제시하였고, 심리적 지표로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제시하였다.

Campbell(1977)은 1973년도까지의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학자들이 제시한 지표
변수들을 30가지로 구분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도 조직유효성을 종속변수로 다양한 연
구들이 수행되고 있는데, 주로 심리적 지표로 분류되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몰입, 
이직의도, 고객지향성, 조직시민행동 등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그 효과성
이 검증되고 있다(김동휘, 2019). 

Ⅲ.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조직에서 중간관리자의 코칭리더십과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에
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무재창조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코칭리더십이 조직유
효성으로 연결되는 심리적 요인을 규명하고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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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모형

3.2 연구가설 설정

3.2.1 코칭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 간의 관계
선행연구에 의하면 코칭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촉진하고 구성원의 역량

개발 이외에 내적동기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
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상승시키고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성현정과 
탁진국, 2017). 성현정과 탁진국(2017)의 연구에서 코칭리더십과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코칭리더십은 부하직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높이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신민철과 오상진(2020)에서도 코칭리더십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고, 홍성현과 김민수(2020)의 연구에서는 상사의 코칭행동이 
구성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사이의 관계에서 정(+)관계임을 보여 주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과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 코칭리더십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방향제시는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역량개발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수행평가는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4 관계는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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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코칭리더십과 직무재창조 간의 관계
직무재창조는 자신의 직무에 대해 새롭게 설계해 나가며 직무에 대한 정체성과 의

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조직유효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게 된다(이윤수 등, 2020). 이러한 변화의 주요한 특성은 코칭리더십의 영향력
과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코칭리더십은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에 
대한 인식과 가능성을 열어 주며, 보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직무를 만들어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신민철과 오상진, 2020). 또한 김수연과 오상진(2020)의 연구에
서 코칭리더십과 직무재창조 간의 관계에서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과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 : 코칭리더십은 직무재창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방향제시는 직무재창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 역량개발은 직무재창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3 수행평가는 직무재창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4 관계는 직무재창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무재창조 간의 관계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동기부여적 관점의 심리적 효능감으로 설명하고 있다. 심리적

으로 임파워된 구성원은 직무수행의 과정에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
며 자신의 직무가 의미 있음을 인식하고 조직에서 보다 중요한 영향력과 통제권을 가
지고 있다는 인식을 느끼므로 자신의 직무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 있게 여기게 된
다. 임명기 등(2014)은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직무에 대한 자신의 역할과 환경을 주도
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은 과업, 관계, 인지의 개선을 통하여 자신의 직무가 
의미 있는 행동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종태와 양태식(2010)은 심리적 임
파워먼트가 직무재창조를 위한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설명하였고, 박민희(2019)는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직무재창조와 유사개념인 직무
열의에 유의한 정(+)관계를 나타낸다고 검증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과 이론적 근
거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 :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직무재창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
Spreitzer(1995)에 의해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척도가 개발되면서 경영부문에서 조

직행동분야의 실증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게 되었다.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심리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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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내포하는 동기부여적 관점의 임파워먼트에 초점을 맞추고 구성원들의 심리적 
경험 또는 지각 상태에 따라 구성원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믿음, 판단, 신념 
즉 자기효능감을 고양시키는 과정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심리적으로 임파워 된 구성
원은 자신의 직무에 관해 의미를 부여하고 직무수행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고, 
직무자율성을 바탕으로 능동적이며 자발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유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Thomas 
and Velthouse, 1990).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 연구에서 대부분 정(+)관계가 성립됨
을 보여 주고 있다. Bordin et al(2007)은 구성원이 인식하는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정(+)관계임을 검증하였고, Lan and Chong(2015)의 연구에
서도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몰입, 직무만족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과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4 :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유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5 직무재창조와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
직무재창조는 직무에 대한 주도적인 행동으로서, 구성원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직무를 스스로 설계하며 변화시켜 나가는 능동적인 
행동으로 정의되고 있다(근소우와 권인수, 2017; 이정원, 2017). 이러한 구성원의 직
무재창조 행동과 직무에 대한 태도는 조직의 성과달성에 기여하게 되는데, 선행연구
들을 보면 직무재창조는 조직유효성의 평가지표로 활용되는 조직몰입, 직무열의, 직무
만족, 직무몰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Ghituiescu, 2006; 
Cheng et al., 2016). 

이상의 선행연구들과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5 : 직무재창조는 조직유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6 두 집단 간의 차이 분석
방사선사는 고유의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며, 간호조직은 근로자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구성되었다는 특징으로 인해 여성 중심의 문화가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길만(2019)의 연구에 의하면 방사선사는 의료기술자의 성격을 띠고 의료
장비를 운영‧관리하는 직무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간호직종은 의사를 도와 환자를 
돌보는 직무를 가지고 있다(이선화, 2018). 이러한 직무특성의 차이와 특유의 조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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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코칭리더십과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에서 다양한 심리적 변수 간에 서로 미치는 
영향력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6 : 코칭리더십과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에서 두 집단은 서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합병원 급 규모 이상의 재직 중인 방사선사와 

간호사 약 450여명을 선정하였다. 방사선사와 간호사는 의료조직에서 고객과의 접촉
부서로서 의료서비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군인 동시에 직무특성과 조직문화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2021년 01월 20일부터 2021년 03월 02일까지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설문(구글폼)과 직접조사 두 가지 형태로 병행하여 수행
하였다. 회수된 400부의 설문지 중 곁측지 및 불성실한 응답지 12부를 제외하여 총 
388부를 최종 통계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고, 388부 가운데 온라인 설문이 209부, 직
접조사가 179부로 최종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검증을 위해 제시한 연구모형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4.0과 AMOS 24.0을 활용하였고, 구조방정식 
모델링 기법을 통해 결과를 분석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델에 대
한 분석은 측정모형 추정 후, 구조모형을 추정하는 2단계 접근법을 실시하였고, 측정‧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IV. 실증분석 결과
4.1 표본의 특성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구분 빈도(명) 비율(%) 빈도합계
성별 남성 148 38.1 388여성 240 61.9
연령 20대 95 24.5 388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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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의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성,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3>, <표 4>와 같다.

30대 171 44.1
40대 94 24.2
50대 26 6.7

60대 이상 2 0.5

학력
전문대졸 91 23.5

388대졸 234 60.3
대학원졸(석사) 40 10.3
대학원졸(박사) 23 5.9

근속연수

3년  미만 30 7.7

388
3~5년 100 25.8
5~10년 113 29.1
10~15년 73 18.8
15년 이상 72 18.6

직업 방사선사(의료기술직) 219 56.4 388간호사(간호직) 169 43.6

구분        /df RMSEA AGFI CFI TLI
구조모형 852.010 1.954 .050 .853 .948 .941
평가기준 p≥0.01 1.0≤ X2/df ≤3.0 ≤0.08 ≥0.8 ≥0.9 ≥0.9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구분        /df RMSEA AGFI CFI TLI
구조모형 912.409 2.050 .052 .844 .941 .935
평가기준 p≥0.01 1.0≤ X2/df ≤3.0 ≤0.08 ≥0.8 ≥0.9 ≥0.9

<표 4> 구조모형 적합도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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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검증결과, 모두 권장수준에 충족하므로 적합성은 확보된 것
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은 측정모형에 대한 집중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고, <표 5>
에서 볼 수 있듯이 권장수준을 충족하므로 전체적으로 집중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했
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잠재변인 관측변인 표준화
추정치 표준오차 C.R. 개념

신뢰도
분산
추출
지수

Cronbach
Alpha

방향제시
방향제시1 1.000 　 　

.919 .741 .893방향제시2 1.036 .062 16.634
방향제시3 1.156 .060 19.252
방향제시4 1.156 .060 19.213

역량개발
역량개발1 1.000 　 　

.902 .699 .866역량개발2 1.216 .087 13.983
역량개발3 1.351 .091 14.888
역량개발4 1.181 .084 13.982

수행평가
수행평가1 1.000 　 　

.901 .695 .869수행평가2 1.186 .079 15.103
수행평가3 1.235 .081 15.298
수행평가4 1.119 .074 15.083

관계
관계1 1.000 　 　

.918 .737 .891관계2 1.129 .067 16.762
관계3 1.065 .059 17.908
관계4 1.137 .063 18.127

심리적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1 1.000 　 　
.921 .745 .846임파워먼트2 .919 .060 15.429

임파워먼트3 1.034 .061 17.062
임파워먼트4 1.012 .071 14.274

직무재창조
직무재창조1 1.000 　 　

.923 .750 .879직무재창조2 1.036 .069 15.011
직무재창조3 1.174 .075 15.759
직무재창조4 1.105 .073 15.062

조직몰입
조직몰입1 1.000 　 　

.897 .686 .896조직몰입2 .875 .051 17.228
조직몰입3 .920 .045 20.632

<표 5> 집중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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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설검증
먼저 코칭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 간의 관계에서 방향제시는 심리적 임파워먼

트에 계수값(β)= -.005 (C.R.= -.059 p= .953), 역량개발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계수값(β)= .345 (C.R.= 2.799 p= .005), 수행평가는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계수값
(β)= -.042 (C.R.= -.442 p= .659), 관계는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계수값(β)= 
.200 (C.R.= 2.442 p= .015)으로 분석되었으며, 가설 1-1과 1-3은 기각되었고, 

조직몰입4 .901 .040 22.590

조직시민
행동

조직시민1 1.000 　 　
.912 .727 .825

조직시민2 1.017 .101 10.064
조직시민3 1.247 .101 12.358
조직시민4 1.358 .108 12.524

구성
개념

방향
제시

역량
개발

수행
평가 관계 심리적

E/P
직무

재창조
조직
몰입

조직시
민행동

방향
제시 .741* 　 　 　 　 　 　 　
역량
개발 .629 .699* 　 　 　 　 　 　
수행
평가 .551 .613 .695* 　 　 　 　 　

관계 .524 .590 .514 .737* 　 　 　 　
심리적
E/P .149 .220 .140 .204 .745* 　 　 　
직무

재창조 .068 .089 .043 .146 .220 .750* 　 　
조직
몰입 .182 .181 .151 .171 .151 .130 .686* 　

조직시
민행동 .105 .158 .084 .132 .304 .168 .223 .727*

다음 <표 6>은 잠재변수들 간의 타당성 검증 결과이다. 

<표 6> 판별타당성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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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와 1-4는 채택되었다. 다음은 코칭리더십과 직무재창조 간의 관계에서 방향제시
는 직무재창조에 계수값(β)= .002 (C.R.= .023 p= .982), 역량개발은 직무재창조에 
계수값(β)= -.013 (C.R.= -.095 p= .924), 수행평가는 직무재창조에 계수값(β)= 
-.169 (C.R.= -1.649 p= .099), 관계는 직무재창조에 계수값(β)= .306 (C.R.= 
.091 p= .000)으로 분석되었으며, 가설 2-1, 2-2, 2-3은 기각되었고, 2-4는 채택
되었다. 다음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무재창조 간의 관계에서는 계수값(β)= .423 
(C.R.= 3.369 p= .000)으로 분석되어 가설 3은 채택되었다. 다음 심리적 임파워먼트
와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에 대하여 계수값(β)= .559 (C.R.= 5.389 
p= .000), 조직시민행동에 대하여는 계수값(β)= .378 (C.R.= 6.949 p= .000)으로 
분석되어 가설 4-1, 4-2는 채택되었다. 다음은 직무재창조와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
에서 조직몰입에 대하여 계수값(β)= .319 (C.R.= 3.421 p= .000), 조직시민행동에 
대하여는 계수값(β)= .131 (C.R.= 3.066 p= .002)으로 분석되어 가설 5-1, 5-2는 
채택되었다.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는 <표 6>과 같다.

연구 가설 검증결과 
전체표본 방사선사 간호사

H1-1 방향제시

→ 심리적
임파워먼트

기각 기각 기각
H1-2 역량개발 채택 채택 기각
H1-3 수행평가 기각 기각 기각
H1-4 관계 채택 기각 채택
H2-1 방향제시

→ 직무재창조

기각 기각 기각
H2-2 역량개발 기각 기각 채택
H2-3 수행평가 기각 기각 기각
H2-4 관계 채택 채택 채택

H3 심리적
임파워먼트 → 직무재창조 채택 채택 채택

H4-1 심리적
임파워먼트 → 조직몰입 채택 채택 채택

H4-2 조직시민행동 채택 채택 채택
H5-1 직무재창조 → 조직몰입 채택 채택 기각
H5-2 조직시민행동 채택 채택 기각

<표 6> 연구가설 및 두 집단 간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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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조직에서 중간관리자의 코칭리더십과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에
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무재창조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 코칭리더십이 조직유
효성으로 연결되는 경로에서 구성원들의 심리적 요인 및 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규명
하여 학문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구조
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칭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관계에서 역량개발과 관계요소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홍성현과 김민수(2020)의 연구결과에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며, 코칭리더십을 통하여 구성원의 의사결정 참여가 자발
성을 촉진시키고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코칭행동은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높이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코칭리더십은 직무재창조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요소만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칭리더십의 수평적인 관계형성은 구성원으로 하여금 
직무에 대한 의미와 정체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관계재창조를 향상시키는데 기
여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직무재창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임명기 등(2014), 오종철과 양태식(20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조직구성원 자신의 직무에 대해 의미부여를 하고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
행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심리적으로 임파워를 경험한 구성원은 자신의 직무
를 새롭게 인식하고 직무열의를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유효성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현정과 탁진국(201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조직에서
도 구성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조직유효성의 하위요소인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직무재창조는 조직유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직무를 주도적으로 새롭게 하고, 보다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는 태도를 통해 조
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코칭리더십과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에서 방사선사(의료기술직)와 간호사
(간호직)의 차이를 살펴보면, 방사선사 집단에서는 역량개발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간호사 집단에서는 관계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방사선사 직종의 역할과 소임은 의료기술자로서 의
료장비를 활용하여 의료영상을 구현하는 것이며, 진단 가치 있는 의료영상을 구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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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술은 방사선사에게 중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간관리자의 코칭리
더십은 구성원의 가능성을 믿고 격려하게 되는데, 이러한 역량개발 행동은 방사선사
로 하여금 품질 높은 의료영상을 구현할 수 있다는 유능감을 느끼게 했다고 볼 수 있
다. 한편 간호사 집단에서는 관계요소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간호조직은 남성적 성향의 방사선사 집단에 비해 관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고길만, 2019), 환자 및 동료 직원들과 
상호작용해야 하는 직무특성과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간관리자의 코칭리더십은 구성원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존중과 인정, 지지를 통해 구성원의 성장과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임으로서 심리
적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끝으로, 방사선사 집단에서 코칭리더십이 직무재창조에 이르는 경로에서 관계요소
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에 대하여 모두 기각으로 나타났다. Tims and 
Bakker(2010)은 직무재창조의 선행요인으로 자율성과 직무독립성 등을 제시하고 있
는데, 고길만(2019)의 연구에 의하면 방사선사 집단의 조직은 특유의 남성 중심의 문
화를 형성하여 수직적이고 서열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로 선임의 명령과 통제에 따라 움직이는 형태로 행동하
게 되며, 자신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선임을 리더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율성 및 직
무독립성 수준이 낮은 방사선사 집단에서 직무재창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고 조직구성원의 행동과 태도변화, 그리고 
코칭리더십이 조직유효성으로 연결되는 심리적 요인을 규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코칭
리더십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확장했음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코칭리더십과 조직유효성의 관계 연구
는 대부분 경영분야와 교육분야에서 주로 다뤄왔지만, 본 연구를 통해 의료조직에서
의 코칭리더십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의료기술을 수행하는 방사선사의 직종에
서는 코칭리더십의 역량개발 요소를 중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며, 간
호사 직종에서는 관계 중심적 코칭리더십을 활용함으로서 이직률을 낮추고 조직몰입
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과학적 접근의 연구로서 병원경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무재창조의 하위요인에 대한 면
밀한 실증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의료기술직과 간호직의 연구대상을 확대할 필
요가 있다. 의료기술직의 다양한 직종은 서로 다른 조직문화와 직무특성을 가지고 있
으므로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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